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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령인구 변화에 따른 대학 입학정원 감소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 발표에 따르면, 2000년대부터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고, 합
계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저출산은 다양한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중 
하나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의 신입생 미충원 문제이다. 대학 입학은 대부분 18
세 혹은 19세 시기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2000년대 초반 출생자들이 대학에 입학하
는 2020년대에 들어 대학 신입생 미충원 문제가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벚꽃 피는 순
서대로 대학이 문을 닫는다.'라는 말과 같이, 신입생 충원의 문제는 지방대학에서 더욱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고에서는 주요 통계 결과를 활용하여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대학의 신입생 미충원 문제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학령인구 변화 추이

지방대학의 신입생 충원은 대학에 입학하는 학령기 인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아
래 〔그림 1〕은 통계청이 공표한 「장래인구추계」의 18세 인구 추계(2000-2041년) 자료
이다. 18세 학령인구는 ’00년 826,889명에서 ’06년 603,310명으로 지속 감소하였으
나, ’11년 705,640명으로 소폭 상승하였다. 그러나 ’11년부터 학령인구 감소가 본격화
되어 ’19년 처음으로 18세 인구가 60만 명 이하로 감소하였으며, ’24년 약 43만 명까
지 가파르게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24~’34년에는 18세 인구가 40만 명대로 유지
되나, 2023년생이 18세가 되는 ’41년까지 다시금 큰 폭으로 하락하여 18세 인구는 20
만 명대에 접어들 예정이다. 요컨대 우리나라 18세 학령인구는 ’00년부터 ’41년까지 
지속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두 차례(’11~’24년, ’34~’41년)에 걸쳐 급격히 감소하는 
구간이 있다는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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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만 18세 인구 추계(2000-20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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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학령인구, 입학정원, 입학생 수 추이(2013-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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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 입학정원 감축 정책의 결과

저출산 문제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대학 입학정원이 고교 졸업자 수를 상회할 것으
로 예상되자, 교육부는 ’03년부터 최근까지 대학기본역량진단 사업을 통한 정원감축 유
도, 대학 및 학과의 통폐합, 대학 입학정원 증원 조건 강화 등 대학 입학정원을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교육부, 2019.08.06.; 최정윤 외, 2022). 
정부의 감축 정책 결과 ’00년 646,215명에서 ’21년에는 474,180명(교육부, 2021.05.
20.: 23)으로 대학 입학정원이 약 26.6% 감소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대학 입학정원 감축 정책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문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1년에는 대학 학령인구가 대학 입학정원에 매우 
가까워지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는 대학의 입학정원의 감소폭에 비해 18세 학령인구
의 감소폭이 더욱 크기 때문이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대학의 특성별로 입학정원 감축의 추이가 다르다는 것이다. 아래 
<표 1>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약 20여년에 걸쳐 국·공립대학에 비해 사립대학에서, 4년
제 일반대학에 비해 전문대학에서,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 소재 대학에서 입학정원 감
축 인원과 감소율이 더욱 컸다. 요컨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정부는 지속적으로 대학 
입학정원 감축 정책을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학령인구 감소폭이 더
욱 커 최근에는 학령인구가 입학정원보다 적은 이른바 ‘데드크로스 현상’이 발생하고 있
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사립대학, 전문대학, 비수도권 소재 대학에서 더욱 극명하게 나
타나고 있다.

<표 1> 2003년과 2021년 대학 입학정원 감축 증감 비교

구분
입학정원(명) 증감 비중(%)

2003년 2021년 인원(명) 증감률(%) 2003년 2021년
전체 653,170 472,496 -180,674 -27.7 100.0 100.0

설립
유형

국·공립 98,460 75,595 -22,865 -23.2 15.1 16.0
사립 554,710 396,901 -157,809 -28.4 84.9 84.0

대학
유형

4년제 대학 368,386 317,076 -51,310 -13.9 56.4 67.1
전문대학 284,784 155,420 -129,364 -45.4 43.6 32.9

지역
수도권 220,407 185,306 -35,101 -15.9 33.7 39.2

비수도권 432,763 287,190 -145,573 -33.6 66.3 60.8

출처: 연덕원(202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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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대학의 신입생 미충원 문제

사립대학, 전문대학, 비수도권 소재 대학에서 대학 입학정원이 상대적으로 크게 줄었
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대학에서는 신입생 충원율 하락 문제가 더욱 극명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4년제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은 20
20년까지 90% 이상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설립 및 대학 유형과 관계없이 2021년에는 
신입생 충원율이 급격하게 하락하였으며, 2022년에도 과거 추세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특히 사립 전문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은 2021년 84.2%까지 하락하였다. 즉 신입생 미
충원 문제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발생하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으며, 대학의 
특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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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설립유형별 신입생 충원율 추이(2010-2022년)

지방대학 신입생 미충원 문제를 보다 상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표 
3>은 대학의 설립유형과 소재지에 따른 신입생 충원율 변화를 보여준다. 먼저 <표 2>는 
일반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을 지역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20년까지 제주를 제외한 16
개 시도 소재 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은 모두 90%를 상회하였다. 그러나 ’21년에 수도권, 
광역시, 세종, 충남지역에서는 신입생 충원율이 유지된 반면, 그 외 권역의 신입생 충원
율은 80%대로 하락하였다. 또한 ’22년에는 전반적으로 신입생 충원율이 소폭 상승하였
으나 감소의 경향성이 유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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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일반대학 신입생 충원율(2013~2022)
지역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서울 99.6 99.2 99.4 99.5 99.5 99.6 99.5 99.7 99.5  99.5 
부산 100.0 99.6 99.9 99.9 99.8 99.9 99.8 98.7 92.9 94.5 
대구 99.3 98.9 99.4 99.5 99.5 99.6 99.5 100.0 98.3 99.7 
인천 99.5 99.4 99.3 99.7 99.9 99.7 99.8 99.9 98.6 99.8 
광주 99.7 99.1 97.0 99.5 99.6 99.7 99.6 99.6 96.5 98.7 
대전 98.9 99.1 99.7 99.7 99.6 99.5 99.1 99.4 94.9 98.5 
울산 99.9 99.8 99.8 100.1 100.1 99.5 99.9 99.4 95.7 99.2 
세종 97.8 96.5 96.9 97.9 97.5 97.8 98.5 98.7 98.6 98.7 
경기 99.4 99.1 99.1 99.0 98.9 99.1 99.1 99.0 98.5 98.6 
강원 98.0 97.4 97.1 96.5 96.8 99.1 99.3 99.3 89.0 90.3 
충북 99.3 99.4 99.1 99.0 99.0 99.4 99.5 99.4 92.8 94.4 
충남 97.6 96.8 98.1 98.0 98.2 99.8 99.8 99.8 97.2 98.1 
전북 95.7 95.0 98.2 98.9 98.3 99.3 98.8 99.6 89.4 91.8 
전남 95.3 94.0 97.1 97.4 96.2 95.9 95.7 95.6 89.7 92.7 
경북 95.8 95.4 98.2 98.0 96.9 96.9 96.6 96.6 88.1 91.9 
경남 98.8 97.7 99.3 99.1 98.7 98.5 96.1 95.3 84.8 87.5 
제주 87.7 81.1 87.6 92.1 88.5 90.3 86.3 91.4 89.4 87.6 

주: 지역×연도별 변화 양상(gif)은 교육포럼 웹진에서 확인할 수 있음(http://www.eduforum.re.kr)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고등교육기관 시도별 신입생 충원율(2013-2022)’ 

<표 3>은 전문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을 지역에 따라 제시한 것이다. 전반적으로 전문
대학의 신입생 미충원 문제는 일반대학의 경우에 비해 심각하다. ’19년까지는 대부분 
지역의 전문대학 신입생 충원율이 90%를 넘었다. 그러나 ’20년에는 부산, 충청권, 전북
의 신입생 충원율이, ’21년에는 서울, 인천, 울산, 전북,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신
입생 충원율이 90% 이하로 떨어졌다. 특히 충청권의 충원율이 70% 중반대에 그치는 
등 ’21년 지방 소재 전문대학의 충원율 하락폭은 지방 소재 일반대학의 경우보다 더욱 
큰 것으로 관찰되었다. ’22년에는 전반적으로 충원율이 소폭 상승하긴 하였으나, 여전
히 비수도권 소재 전문대학들의 신입생 미충원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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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전문대학 신입생 충원율(2013-202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서울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98.8 99.9 
부산 98.6 98.4 99.2 99.3 94.0 95.5 91.9 80.0 75.1 84.8 
대구 98.8 98.9 98.6 98.7 98.0 97.8 98.6 95.5 88.1 94.9 
인천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93.3 89.1 
광주 97.2 99.8 100.0 99.8 99.3 99.1 98.9 97.7 91.9 94.4 
대전 99.0 99.7 100.0 99.7 96.8 94.1 99.4 90.1 71.8 74.0 
울산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97.8 93.0 91.7 
세종 99.5 98.6 98.5 100.0 100.0 100.0 100.0 96.2 82.3 94.1 
경기 100.0 100.0 100.0 99.9 99.2 97.9 99.5 96.8 82.1 84.2 
강원 95.5 96.1 96.4 95.5 93.9 95.4 92.9 93.0 82.0 86.0 
충북 96.0 95.4 98.1 94.2 91.1 95.3 97.7 87.0 72.6 75.9 
충남 99.7 98.7 99.8 99.3 96.6 94.8 97.5 88.9 76.1 75.3 
전북 90.0 94.5 98.1 95.8 95.3 95.1 92.0 88.8 92.0 90.7 
전남 91.4 90.7 97.6 95.0 92.9 93.7 90.2 90.4 83.6 83.0 
경북 90.4 92.3 96.2 95.1 90.5 93.0 94.0 93.0 87.5 90.7 
경남 96.4 97.5 98.2 95.5 91.9 91.5 94.5 90.0 84.5 86.9 
제주 98.1 94.4 97.0 98.4 96.0 96.2 99.5 94.3 78.9 78.8 

주: 지역×연도별 변화 양상(gif)은 교육포럼 웹진에서 확인할 수 있음(http://www.eduforum.re.kr)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고등교육기관 시도별 신입생 충원율(2013-2022)

20여 년 전부터 예견된 저출산 문제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대학의 신입생 미충원 
문제가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로서 부각되고 있다. 20년간 진행된 정부의 대학 입학정원 
감축 정책에도 불구하고, 2021년부터는 대학 입학정원이 학령인구를 초과하는 현상이 
발생하였고, 이는 대학 신입생 충원율 하락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방대학의 입
학정원은 과거에 비해 더욱 큰 폭으로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입생 미충원 문제가 더
욱 크게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1〕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 학령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또한 약 
10년 뒤에는 다시 한 번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가 예상된다. 따라서 대학의 신입생 미충
원 문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간주될 필요가 있다. 학령인
구 감소에 따른 신입생 미충원 문제는 대학의 경쟁력, 재정 건전성, 교육의 질 등과 직
접적인 연관을 지닌다. 특히 지방대학의 경우에는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 지역 간 교
육 여건 차이 등 수도권 소재 대학에 비해 당면한 환경이 더욱 열악하여 신입생 미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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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로 인한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이길재 외, 2021). 따라서 추후 지방대학 정책에
서는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장기적·총체적 관점에서 교육의 질, 산학협력 등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지역과 대학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최정윤 외,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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